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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가 왜 거기서 나와

코로나와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우울함을 달래주는 하

나의 트렌드가 생겼습니다. 바로 트로트의 열풍입니다. 다

양한 이들이 재능을 펼치며 흥을 잃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

합니다. 그 가운데 ‘니가 왜 거기서 나와’라는 곡은 듣는 이

로 하여금 박장대소 짓게 합니다. 믿었던 상대방에게 배신

당하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그 감정을 유

쾌하게 표현하는 노래입니다. 그런데 이번 주일 성경 말씀

은 이 노래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.

제1독서(이사 22,19-23)에 따르면,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

궁궐의 시종장 세브나를 관직에서 쫓으시고 엘야킴을 그 

자리에 앉히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. 구약성경의 전체 흐

름을 모르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선택이 부당해 보일 수 있

습니다. 운명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는 하느님의 선택 앞

에 실망과 배신감마저 느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구원에 

관한 하느님의 선택이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그분 홀로 

주도권을 쥐고 계신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?

제2독서(로마 11,33-36)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

택하셨지만,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자 이

민족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실을 설명하는 로마

서 11장 안에 위치합니다. 예비자 교리 중 한 청년이 “신부

님, 하느님은 왜 고조선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?”

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인류를 향한 구원 계

획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맡겨진 자유로운 선

택, 즉 그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?

이번 주 복음(마태 16,13-20)은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

가 스승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. 예수님께

서는 먼저 군중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

보신 후(마태 16,13), 제자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

으십니다(마태 16,15). 그러자 베드로는 “스승님은 살아 계신 

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.”(마태 16,16)라고 답합니

다.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울 것

이고(마태 16,18), 그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노라 약속

하십니다(마태 16,19). 이번 주일 복음은 ‘해피 엔딩’으로 끝나

는 것 같지만, 다음 주일 복음(마태 16,21-27)은 그렇지만도 않

습니다. 당신의 십자가 수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베드

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혹스럽고 어처구니없다

는 반응 - “맙소사, 주님!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

지 않을 것입니다.”(마태 16,22) - 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우리의 실망과 변심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

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

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신 것

은 아닐까요? “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”(마태 

16,15) 나 자신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해 주

시는 주님을 향해 나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묵상해

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순례 중 성전 밖에서 우연히 고해성사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. 여인의 고백을 듣고 아픈 듯 힘겨

워하는 사제의 표정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. 주님 매인 마음을 풀지 못해 신음하는 저희를 구원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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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.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

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,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

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.”(마태 16,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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